
2021년 개정16판 머리말

잘 정리된 조문민법(개정16판)을 출간하며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종의 민법 시험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요즘 대부분 

시험은 판례와 조문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와 

함께 조문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정리된 조문 민법(개정16판)의 체계(활용방법)」
첫째, 각 페이지의 왼쪽에 조문과 조문설명을 서술하면서 별색으로 음영

처리를 했다. 조문은 굵은 볼드체로 처리하고, 조문설명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장치로서 괄호 안에 글자체를 작게 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조문

의 핵심 이론과 중요한 판례는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

지의 오른쪽에는 각종 시험의 조문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다만 해당 조문

에 대한 기출문제가 많아서 왼쪽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일부 기출문제

를 왼쪽에 수록하였다.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조문은 조

문 앞에 무궁화 모양의 ❀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고 조문 내용의 앞에는 ❀(21.변10) 과 같이 무궁화 모양의 문양

과 기출 표시를 하였다, 이 작업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하였다. 

셋째, 책 전반에 걸쳐 조문과 해설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다. 

「잘 정리된 조문민법(개정16판)의 특징」
1. 가독성 : ① 가독성이 좋은 간결한 책을 만들기 위해 수록된 판례의 

판결일자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판결번호만 남기고, 가족법 조문 중 준용부

분은 해당 조문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책의 쪽수를 줄이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였다. ②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록된 문제

를 전부 읽으면서 오답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간결하게 하였다.



2. 선택형 조문 기출문제의 보강 : 민법을 선택형(객관식)으로 치는 모든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조문에 관한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개정

16판의 경우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20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

과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최신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면

서 그 숫자가 보강되어 민법조문 문제는 이 책으로 완벽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문 책을 일독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민법 전체를 

1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해설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된 민법(대

부분 가족법) 조문, 2014년과 2015년에 4번이나 민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계약, 근보증, 친권의 상실과 일부제

한 등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과 2017.10.31.신설되어 2018.1.31. 시행되는 

조문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다.

4. 조문의 비교․정리와 도표의 활용 : 혼동되는 조문은 모두 비교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였다. 특히 재산법의 마지막과 가족법의 마지막

에 중요 쟁점 정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험에 나오는 꼭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5.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 2020.12.10.개정 또는 신설된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조문을 포함하여 2021년 2월 11일 현재까지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은 전부 반영하여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기출된 조문문제를 해당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특히 집합

건물법, 임대차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신설 및 개정조문에 색도

처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3년 9월 9일에 초판을 낸 이후 17여년 이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11일

                                        편저자 곽낙규 씀


